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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국가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있을까?

한국사람 대부분은 한국은 선진사회 초입에 진입한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도 후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

각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뛰어도 모자랄 판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나 대형 선박 침몰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국은 후진국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착각이 든다.

한국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확진수준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숨기기에 급급했고 관련위원회가 

사실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차단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리고 하루만에 확실하지 않다고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발병 18일이 지나서야 확진환가가 발생한 병원 6곳에 경유 병원 18곳을 공개했다. 그것도 몇몇 병원은 공개

하지도 않고…

결과는 참담했다. 6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나 1026명이 나온 사우디에 이어 메르스 발병국 2위로 부

상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만약 확진환자 17명이 나온 평택

성모병원과 제2의 감염 중심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을 일찍이 공개

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발병위험군을 색출하고 신고받아 적극적

으로 차단에 나섰다면 1만명을 훌쩍 넘긴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어떠했는가? 중국 당국은 WHO로부터 메르스 발병 의심 

한국인 1명이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즉각 색출에 나서 격리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행기 동승객을 비롯해 접촉자 수십명을 격리했고, 홍콩 당국도 중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결국, 중국은 메르스 감염환자가 한국인 1명에 그쳤고 더 이상 확진환가가 나오지 않았으며, 홍콩 역시 적극적인 차단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의심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병원 영업에 방해된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며 병원 숨겨주기에 급급한 결과 한국은 메르스 발병국 2위로 부상했고, 

중국과 홍콩은 사스(SARS)의 치욕을 뒤로 한 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선박 침몰사고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 가까이를 시체 인양에 허비하고 앞으로 침몰선박 

인양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한국과, 침몰 후 곧바로 구조에 나서 선체에 구멍을 뚫었으나 허사로 돌아가

고 생존 가능시간 72시간이 넘어서자 곧바로 인양해 시신 수습에 나선 중국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혹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회체제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국

가기강의 문제이고, 고위공직자들의 국가관의 문제이며, 국민정서와 국민수준의 문제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아무도 책

임지지 않고, 국가정책을 끼리끼리 집단의 하위개념으로 평가절하하며, 자유분방이 민주주의의 표상인양 착각하는 사회 

전체의 정신적 일탈과 해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 이어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고위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쓰레기에 대한 대

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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